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, 대한면역학회, 신변종감염병mRNA백신사업단 등 3개 
기관·단체들은 오는 9월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및 생명과학분
야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.   

○ 인천경제청은 22일 송도에서 김진용 청장, 전창덕 대한면역학회장, 홍기종 
신변종감염병mRNA백신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‘IFEZ(인천경제자유구
역)-대한면역학회 국제학술대회(KAI Internaional Meeting 2023)’와 관련
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

○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△면역학 및 생명과학분야 학술대회(포럼) 개최를 
위해 상호 협력하고 △생명과학분야 정책수립·기업유치를 비롯 산·학·연·병 
네트워크 구축·기관 간 연계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.   

○ 오는 9월13일부터 4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대한면역학회 국제학
술대회는 미국과 네덜란드 노벨상 후보급 연구자들의 기조연설과 1,500명 
이상의 국내외 면역학 연구자, 의료인, 기업인 등이 참석, 국내 면역학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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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면역학 분야 국제대회 성공적인 개최에 힘 모은다
인천경제청·대한면역학회·신변종감염병mRNA백신사업단,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

9월 송도컨벤시아 개최 대한면역학회 국제학술대회·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 적극 협력

김진용 청장 “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약 위해 면역학 등 학술교류 적극 지원”



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학술적 성과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.  

○ 학술대회 첫째날은 신변종감염병mRNA백신사업단에서 특별세션(송도 바이
오 포럼)으로 개최된다. 국내 mRNA백신개발 현황과 관련기술 동향을 파악
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돼 최신 백신연구에 관심있는 학계와 산업계의 이
목을 끈다.  

○ 지난 1974년 창립돼 올해 49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면역학회는 회원수가 현
재 5,990명에 달하는 면역학분야 국내 최대 학회로 매년 춘계 국내학술대
회와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. 

○ 지난해 출범한 신변종감염병mRNA백신사업단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
임상지원사업으로 가천대에서 총괄사업단을 맡고 있다. 

  
○ 김진용 청장은 “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

바이오 허브로 도약하려면 기업 유치 못지않게 이번 행사와 같은 전문가 네
트워크가 활발히 연결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”며 “특히 전염병·백신 등 면
역학 관련 학술교류가 송도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가 클 것이
다. 앞으로 대한면역학회·백신사업단 등의 다양한 학술교류와 협력 활동을 
적극 지원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


